
“제주학 관련 연구사업과 향토문화사업 공동 추진 및 교류 협의”

 제주학연구센터 · 제주문화원 업무협약 체결, 5월 21일 센터 

강의실 ‘마레’

○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(센터장 김순자)와 제주문화원(원장 김양택)은 5월 21
일(화) 오전 11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협력사업 추진과 공동 발전을 위안 업무협약을 체
결했다. 

○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▲제주학 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 및 
아카이브 구축 ▲옛 제주의 생활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
영 ▲두 기관의 보유시설 등 이용 편의 제공 ▲기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
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. 

○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은 “오늘 우리 협약이 징검다리가 되어 제주학이 사라지는 
자원과 역사가 아니라 복원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제주 문화와 제주학을 계속 
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”고 밝혔다. 

○ 김양택 제주문화원장은 “두 기관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
“제주의 지역, 역사, 문화 전통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과 더불어 우리 전통과 
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 나가면 좋겠다.” 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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